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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 남녀의 성 자기애 성향이 성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강간

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20 남녀 46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와 성 스킬은 남성이 더 높았으며 성 권리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 공격성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둘째, 남녀 모두 성 자기애 성향과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정

상 을 보 다. 성 자기애 성향에서 남성은 성 스킬, 여성은 성 권리와 성 스

킬을 제외하고 성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성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남녀 모두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할수록 높은 성 공격성을 보 다. 셋째, 성

자기애 성향과 성 공격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는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하 다. 여성의 경우,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만이 성 공격

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 과정이, 여성의 경우 개인의 성

자기애와 같은 성격 특성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의 시사 과 의의를

논의하 다.

주요어 : 성 자기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

* 본 연구는 홍연주의 석사학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신 자 : 이주 , 동덕여자 학교 학원 아동․심리학과,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E-mail: jylee7694@dongduk.ac.kr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38 -

최근 한국의 성범죄는 꾸 히 증가하고 있

다. 한국 검찰청(2017)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4.7%가

량 증가해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

수가 총 32,8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 다.

성 공격성(sexual aggression)은 상 방의 동의

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 활동으로, 속임 혹

은 압력에 의한 성 강요, 육체 힘의 사용,

박, 약물, 알코올의 고의 인 투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강압 인 성 략을 사용해

상 방이 성행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행 이

다(Cook, Gidycz, Koss, & Murphy, 2011; Krahé

& Berger, 2013; Wheeler, George, & Dahl, 2002).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성 공격

성을 성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 강압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으나, 성

폭력도 성 공격성과 같이 타인의 의사에 반

해 성 강요를 하고 성 삽입을 한다는

에서 성폭력과 같은 성 행동을 성 공격성

으로 통칭하여 정의할 수 있다(김성미, 임성문,

2017; 최인숙, 김정인, 2015). 성 공격성은

피해자들에게 우울, 공포, 불안과 같은 정신

인 후유증을 남기고, 물질을 남용하게 하며,

자기 비난이나 래시백 성기능장애를 경

험하게 한다(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심

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

어(박경, 2006; 장진숙, 박경, 2006; 조 빈,

2006) 성 공격성의 발생 원인을 악하고

방하는 것은 학술 으로나 사회 으로나 매

우 요한 일이다.

성 공격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

성들을 성 가해자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 왔는데(박경, 2008; 박다원, 이인혜, 2015;

Fisher & Pina, 2013; Koss, Gidycz, & Wisniesi,

1987; McDermott, Kilmartin, KcKelvey, Kriedel,

2015) 이는 여성이 남성과 달리 타인에게 신

체 인 해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

견에서 비롯되었다(Struckman-Johnson, 1998). 이

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 공격성을 더 많

이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 인 가해를 더 많이 하 다는 보고(Krahé

& Berger, 2013)가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

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 공격성을

보임을 보고하 다. Wright, Norton과 Matusek

(2010)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성 계를

하고 싶을 때 상 방에게 언어 인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한,

Larmimar, Lyndun, Anderson과 Turner(1999)는 성

공격성이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 고, Spitzberg(1999)는

남녀가 성 으로 강압 인 행동을 할 때 서로

유사한 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성 공격성을 보이고, 남녀의

성 공격성이 발 되는 특징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자기애 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

자기애는 일반 인 인 계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상 인 자기애와 달리

성 인 역에서 드러나는 자기애 특성을

정의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다(Hurlbert & Apt,

1991). 때문에 성 자기애는 일반 인 자기애

가 성 역에서 그 효과가 비일 되게 나타

나는 한계 을 보완해주고 성 역에서의

자기애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반 한다

(Widman & McNulty, 2010; McNulty & Widman,

2013, 2014). 성 자기애의 정의와 특성을 살

펴보면 성 자기애는 성 인 상호작용에서

자기 심 인 패턴을 보이고 성 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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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인 행동 혹은 일탈 인 행태에 향

을 미치는 성격 특성이라 할 수 있다(Hurlbert

& Apt, 1991). 성 자기애 성향의 남성은

성 활동이나 생각에 몰두하고 성 계에서

자기 심 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Hurlbert &

Apt, 1991; Hurlbert, Apt, Gasar, Wilson, &

Murphy, 1994). 성 자기애는 성 착취, 성

권리, 낮은 성 공감, 성 스킬의 네 가

지 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Widman &

McNulty, 2010). 성 착취는 성 인 을

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

하고, 성 권리는 개인의 성 욕구를 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리라는 믿음을 의미한

다. 낮은 성 공감은 성 트 에 한 일반

인 공감이 낮거나 평가 하하려는 모습이며,

성 스킬은 성 으로 성공한 것에 한 느낌

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성 스킬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Widman & McNulty, 2010).

성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Hurlbert & Apt, 1991;

Hurlbert et al., 1994),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해 인 계에서 자기 심 인 모습을 보이

고 불만족스러운 성 계를 가지는 경우 상

방을 비난한다. 이런 특성은 성 공격성으로

도 나타나는데, 성 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성

자기애 성향을 지닌 연구 상자는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성 으로 공격 인 모

습을 보 다(Imhoff, Bergmann, Banse, & Schmidt,

2013). Franz 등(2018)은 실험연구에서 상 방을

성 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비디오를

선택한 남성은 성 공격성을 보일 경향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성 자기애 성향을 보 다

고 보고하 다. 성 자기애는 그 하 요인별

로 성 역에서 드러나는 특성이 성별에 따

라 다른데, Blinkhorn, Lyons와 Almond(2015)는

자기애 성향 여성은 착취 성향이, 남

성은 권 , 과시 , 과장된 자기애 특성이

성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고함으로

써, 성별에 따라 성 자기애의 하 요인이

성 공격성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 다. 특히, 국

내에서 자기애 성향을 지닌 20 학생이

차 증가하고 있고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개인 내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회와

박선웅, 2014) 20 의 성 자기애와 성 공

격성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재까지 부분의 국내 연구는 학

생만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다원, 이인혜, 2015). 특히, 20 는 성

욕구가 활발하고, 성 태도 성 가치

을 형성해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김횽규, 허

은주. 2003; 박다원, 이인혜, 2015), 본 연구에

서는 20 연령을 상으로 하 다.

한편, 앞서 설명한 일반 인 자기애와 성

공격성 간의 계가 때로 비일 이고 둘의

상 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에 해 연구자들

은 두 변인 간의 계를 설명하는 다른 변

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 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1), 특권분노, 허용 성태도,

공감 능력 등의 제 3의 변인을 조 혹은 매

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애와 성 공격성의

1)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rape myth)을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통념

은 ‘일반 으로 리 통하는 개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강간통념이라는 용어는 강간이 일

반 으로 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의미를 달

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rape myth를 강간

에 한 왜곡된 신념으로 지칭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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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설명하고자 하 다(박갑제, 임성문,

2013; 박다원, 이인혜, 2015).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심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타인에 해 지

배 으로 행동하는데(박갑제, 임성문, 2013),

지배 인 태도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과

도 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자기

애와 성 공격성의 계를 설명하는 매개변

인으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설정하

으며, 이러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남녀 집단에

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강간, 강간 피

해자, 강간범에 한 편견 혹은 정형화되어

있는 잘못된 믿음이다(Burt, 1980; Lonsway &

Fizgerald, 1994).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성 피해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성 피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원인으로 돌리게 한다

(박지선, 김정희, 2011).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4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행동에 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 피해자

의 성 경험에 한 지각이 그 네 가지다. 여

성 행동에 한 오해는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성 계를 허락한다는 왜곡된 신념이다. 성폭

행 피해 책임 귀인은 성폭행의 책임은 여성에

게 있다는 신념이다.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은 피해자가 음란하여 피해자가 성폭

행을 당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분노

나 보복의 목 을 가지고 성 계를 강간으로

보고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자의 성 경험에 한 지각은 강간 피해자의

경제 배경, 피해자의 학 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 계에 한 평 등에 한 신념으

로 정의한다(이석재, 최상진, 2001).

Bushman, Bonacci, Van Dijk와 Baumeister(2003)

의 실험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의 남성들이

성 으로 공격 인 태도를 보인 가해자에게는

지지 인 태도를 보 던 반면 피해자 여성은

덜 공감하는 모습을 보 다. 최정환과 박은

(2017)은 남녀 학생을 상으로 성 자기애

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간의 계를 확

인하여 성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강간

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 다고 보고하

다. 뿐만 아니라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권리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측하 다는 Long(2018)의 연구는 성 자기

애의 하 요인별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는 남성의 경우 상

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 방과 성 계를 맺으

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 이석재

(1999)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지니는

남성일수록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당

연하게 여겨 성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

다고 보고하 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는 경우 성 공격

성을 보 다고 보고되었다(Barner, 2003).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을 가해자

로 여성을 피해자로 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

제로 여성보다 남성이 여성의 ‘성’에 한 입

장을 왜곡하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해 한

태도를 보인다(이선경, 허용회, 박선웅, 2015;

Aronwitz, Lambert, & Davidoff, 2012). 그러나 강

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하 요인에 따라 성

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인숙과 김정인(2015)

은 남성은 피해자 비난, 상 행동의 오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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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에 한 책임 귀인을 더 많이 수용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통제하면 강간의 원인

이 될 수 있다는 하 요인을 더 많이 수용하

는 모습을 보 다는 보고하 다. 따라서 강간

에 한 왜곡된 신념의 하 요인에서의 성차

도 체계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

자기애의 하 요인들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 공격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남녀 집단에서 확인하고자 하

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성

자기애의 하 요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의 하 요인, 성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 2) 남녀 집단에서 성 자기애의

하 요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하 요

인, 성 공격성 간의 계는 어떠한지, 3) 남

녀 집단에서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 간의 계를 매개하는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

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동덕여자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DDWU 1811-01). 연구 상자는 국의 20

남녀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엠 인 패

(http://www.embrain.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

료 수집을 하 다. 설문은 총 460명을 상으

로 실시되었다. 그 불성실한 응답으로 추

정되는 26명을 제외한 총 446명(남자 219명,

49.1%; 여자 227명, 50.9%)의 설문 결과를 바

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의

평균 연령은 25.6세(SD=2.59) 다.

측정도구

성 자기애

성 자기애를 측정하기 해 Widman과

McNulty(2010)가 개발한 성 자기애 척도

(Sexual Narcissism Scale: SNS)을 최정환과 박은

(2017)이 번안한 K-SNS을 사용하 다. 본 척

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Likert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착취

성 권리

낮은성 공감

성 스킬

성 공격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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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평정된다. 성 자기애 척도는 성

착취, 성 권리, 낮은 성 공감, 성 스킬

의 4개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의 를 살펴보면, 성 착취는 ‘나는 그(그녀)

와 성 계 하기 해 그(그녀)를 기꺼이 속일

것이다’, 성 권리는 ‘나는 성행 를 하고 싶

은 기분이 들 때 성행 를 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낮은 성 공감은 ‘성 계를 할 때

성 트 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은 나

에게 요하다’, 성 스킬은 ‘나는 뛰어난 성

트 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체 문

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는 .82로 나타

났으며, 각 하 요인의 내 합치도는 성

착취 .78, 성 권리 .70, 낮은 성 공감 .68,

성 스킬 .87로 나타났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측정하기 해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를 번안한 이석재

(1999)의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

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총 20문항이다.

문항은 9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9 )로 평정된다. 하 요

인은 여성 행동에 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

피해자의 성 경험에 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내 합

치도(Cronbach’s ⍺)는 .96으로 나타났다. 각 하

요인의 내 합치도(Cronbach’s ⍺)는 여성 행

동에 한 오해 .88,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90,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 .87, 피해

자의 성 경험에 한 지각 .91로 나타났다.

성 공격성

성 공격성은 Koss와 Oros(1982)가 개발하

고 Koss와 Dinero(1988)이 수정한 것을 이종욱

(2017)이 번안한 성 가해 경험 질문지(Sexaul

Experience Survey)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질문지는 각 문항에 해 ‘0회(1 )’, ‘1-2회(2

)’, ‘3-5회(3 )’, ‘6-9회(4 )’, ‘10회 이상(5 )’

어느 정도의 빈도를 보 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5 Likert 척도이다. 문항의 로는 ‘실

제로 성 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성

는 이성)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속

설득과 압력으로 키스나 애무를 한 이 있

다’, ‘실제로 성 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나의 지 를 이용하여 키스나 애무를 한

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체 문항

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97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0.0을 활용

하 다. 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고

자 t검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

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 방법(Shrout & Bolger, 2002)으로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매개효과

검증 시에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효과

를 검증하는 데에 을 두었으며, 그에 따

라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하 요인은 별

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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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t검증

먼 ,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성 공격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왜도

와 첨도는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다(Curran, West, &

Finch, 1996). 하지만, 성 공격성의 왜도와 첨

도 값은 각각 5.25, 32.49로 값이 각각 2와

7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극단 인 정 편포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 공격성

변인명 M(SD) 왜도 첨도

성

자

기

애

성 착취 1.88(.71) .478 -.52

성 권리 2.72(.99) -.135 -.65

낮은 성 공감 1.88(.62) .43 -.69

성 스킬 2.76(.79) -.28 .29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2.02(1.28) 1.43 1.39

성 공격성 .96 (.12)a -4.12b 16.89b

a. 성 공격성의 평균과 표 편차는 역수 변환

이 에 계산한 것

b. 역수 변환을 실시한 이후의 왜도와 첨도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남

(n=219)

M(SD)

여

(n=277)

M(SD)

t

성

자기애

성 착취
2.05

(.70)0

1.71

(.67)0
5.21***

성 권리
2.61

(1.03)

2.81

(.94)0
-2.17***

낮은 성 공감
1.90

(.65)0

1.85

(.58)0
.74

성 스킬
2.90

(7.33)

2.62

(.81)0
3.80***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여성 행동에 한 오해
2.60

(1.53)

1.76

(1.14)
6.51***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2.56

(1.65)

1.95

(1.53)
4.04***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
2.47

(1.77)

1.40

(.97)0
7.86***

피해자의 성경험에 한 지각
2.07

(1.43)

1.51

(.89)0
4.90***

성 공격성a
.95

(.14)

.97

(.09)0
-.18

a. 성 공격성의 평균과 표 편차는 역수 변환 이 에 계산한 것
*p<.05,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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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한하여 역수 변환을 실시하 다. 역수

로 변환한 식은 1/X로 X값은 성 공격성의

본래의 값이다(Howell, 2009; Tabachnick, Fidell,

& Ullman, 2007).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성 자기애의 하

요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하 요인,

성 공격성 차이를 살펴보기 해 각 변인들

에 한 t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t검증 결과, 성 자기애의 하 요인별로 평

균 차이를 비교하 을 때 성 착취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t=5.21, p<.001) 성

권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t=

-2.17, p<.05). 낮은 성 공감은 남녀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74, ns). 성 스킬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t=3.80 p<

.001).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경우, 여성

에 한 오해(t=6.51, p<.001),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t=4.04, p<.001),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t=7.86, p<.001), 피해자의 성

경험에 한 지각(t=4.90, p<.001)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성 공격성은 남녀 간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 ns).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 계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계를 확인

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3에 제시하 다. 상 분석 결과를 요약

(1) (2) (3) (4) (5) (6) (7) (8) (9)

성

착취

성

권리

낮은

성

공감

성

스킬

여성

행동에

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한

허 조작

피해자

성 경험에

한

지각

성

공격성a

(1) .489** .240** .415* .318** .249** .234** .263** -.309**

(2) .611** -.146* .420** .135* .051 -.028 .053 -.099

(3) .379** .101 -.229** .243** .216** .319** .276** -.220**

(4) .382** .445** -.227** .133* .147* .012 .093 -.120

(5) .405** .206** .438** -.032 .874** .662** .664** -.221**

(6) .348** .179** .403** -.072 .874** .617** .608** -.211**

(7) .220** .024 .354** -.505 .693** .713** .794** -.263**

(8) .324** .104 .518** -.111 .807** .817** .753** -.332**

(9) -.320** -.179** -.229** -.119 -.319* -.340** -.333** -.456**

각선 쪽은 여자, 각선 아래는 남자

a. 성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p<.01, ***p<.001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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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공통 으로 남녀 모두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을 수용할수록 성 공격성이 높아

졌다. 하지만 성 자기애의 하 요인간의 상

을 비교하 을 때, 낮은 성 공감과 성

스킬은 동일하게 남녀 모두 부 상 을 보

으나, 성 권리와 낮은 성 공감에서 남성

은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으나(r=-.101,

ns), 여성은 두 하 요인이 부 상 을 보

다(r=-.146 p<.05). 즉, 여성은 성 으로 권리

인 모습을 보일수록 성 으로 상 방을 공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의 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성

스킬만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과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

만 여성은 성 스킬 뿐만 아니라 성 권리

에서도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즉, 남

성은 성 스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성 으로 공격 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

면 여성은 성 스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거

나 성 으로 권리 인 모습을 보일수록 강간

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성

으로 공격 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성 자기애와 성 공격성: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남성의 직 효과와 간 효과 검증

성 자기애의 하 요인이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 공격성에 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 착취

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β=.27, p<.01)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권리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

미하게 측하지 못했으며(β=.00, ns), 낮은 성

공감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

하게 측하 다(β=.36, p<.001). 성 스킬은

계변인 B β S.E. C.R

성 착취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549** .270 .170 3.233

성 권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005 -.003 .105 -.046

낮은 성 공감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788*** .362 .150 5.250

성 스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188 -.097 .139 -1.359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a -.035*** -.340 .007 -4.846

성 착취 → 성 공격성a -.020 -.098 .18 -1.109

성 권리 → 성 공격성a .001 .010 .130 .896

낮은 성 공감 → 성 공격성a -.029 -.130 .017 -1.715

성 스킬 → 성 공격성a -.028 -.141 .015 -1.912

a. 성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p<.01, *** p<.001

표 4. 남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 간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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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측하지 못하

다(β=-.10, ns). 성 자기애의 하 요인인 성

착취(β=-.10, ns), 성 권리(β=.01, ns), 낮은 성

공감(β=-.13, ns), 성 스킬(β=-.14, ns) 모두

성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성 공격성을 유

의미하게 측하 다(β=-.34 p< .001). 이를 통

해 남성의 성 착취와 낮은 성 공감은 강

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

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역시 성 공격

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성 자기애의 각 하 요인과 성 공격성

간의 계를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이 유의

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실시하 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

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간 효과를

확인하 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의 성

착취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거쳐 성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198,

-.01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 효과가 유의

.61***

-.10

-.34***

-.14

.01

-.10

.36***

.00

.27**

-.13

.10***

-.23

.38***

.44***

.38***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

성 착취

성 권리

낮은

성 공감

성 스킬

그림 2. 남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모형과

표 화계수 추정치
**p<.01, ***p<.001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p

성 착취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92 [-.198, -.015] .009

성 권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01 [-.040, .061] .897

낮은 성 공감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123 [-.223, -.030] .010

성 스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33 [-.016, .088] .144

Bootstrap = 1000

표 5. 남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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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낮은 성 공감도 마찬가지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거쳐 성 공격성

으로 가는 경로의 신뢰구간이 [-.223, -.030]으

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반면, 성 권리(p=.897)와 성

스킬(p=.144)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

개로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의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성 착취와 성

공격성 간의 계 그리고 낮은 성 공감 능

력과 성 공격성 간의 계에서 완 매개 역

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직 효과와 간 효과 검증

여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 공격성

에 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 착취(β

=.22, p<.01)와 낮은 성 공감(β=.25, p<.001)

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권리(β

=-.03, ns)와 성 스킬(β=.11, ns)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성 공격

성을 유의미하게 측하 다(β=-.18, p<.01).

성 착취는 성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측

하 으나(β=-.22 p<.01), 성 자기애의 나머

지 하 요인인 성 권리(β=.02, ns), 낮은 성

공감(β= -.13, ns), 성 스킬(β=-.05, ns)은

성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측하지 못하 다.

이를 통해 여성의성 착취와 낮은 성 공감

은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증

가시키며,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한 성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을 보면, 여성의 경우 성 자기애의

각 하 요인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

개로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의 신

계변인 B β S.E. C.R

성 착취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324** .217 .121 2.686

성 권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036 -.034 .091 -.445

낮은 성 공감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427*** .248 .121 3.535

성 스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140 .113 .031 1.528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a -.017** -.180 .006 -2.713

성 착취 → 성 공격성a -.031** -.215 .012 -2.619

성 권리 → 성 공격성a .002 .022 .008 .771

낮은 성 공감 → 성 공격성a -.021 -.125 .012 -1.741

성 스킬 → 성 공격성a -.005 -.045 .009 -.604

a. 성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p<.01, *** p<.001

표 6. 여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간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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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간은 모두 0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매개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여성은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만이 성 공격성을 직 으로

측하고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 자기애의 각 하 요인

들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 공격성에 미치는 향이 남녀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와 성 스킬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성 권리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이

더 높게, 성 공격성은 남녀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dman와

.02

.49***

-.22**

-.18**

-.04
.11

.25***

-.03

.22**

-.23***

.24***

.42

.41***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성 공격성

성 착취

성 권리

낮은

성 공감

성 스킬

-.13

-.15**

그림 3. 여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모형과

표 화계수 추정치
** p<.01, *** p<.001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p

성 착취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39 [-.100, .017] .134

성 권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06 [-.020, .036] .680

낮은 성 공감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045 [-.119, -.013] .127

성 스킬 →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 성 공격성 -.202 [-.061, .011] .222

Bootstrap = 1000

표 7. 여성의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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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ulty(2010)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여성의

성 권리 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상자의 특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다소 민감한 주제로 구성된 본 연구

의 설문을 끝까지 응답한 여성은 자신의 ‘성’

경험을 표 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자신의 성

욕구를 비교 솔직하게 표 했을 가능성

이 높다. 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남

성이 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

구(이석재, 최상진, 2001)와 일치하며 이는 남

성이 여성보다 성 피해자에게 부정 인 태

도를 보이고 가해자에게 지지 인 태도를 보

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 공격성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남녀 모두

성 으로 공격 인 모습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Schatzel-Murphy, Harris, Knight, & Milburn,

2009)와 일치한다. 즉, 여성도 남성처럼 자신

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 방을 박

하는 등의 강압 인 방식을 통해 성 계를 가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 공격성의 평균은 매우 낮은 수

으로, 남녀 모두 높은 성 공격성을 보인다

고 해석하기보다는 성 공격성에서의 남녀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 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각 변인들 간 정 상 을 보이는

경향을 보 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 스킬

이, 여성의 경우 성 권리가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여성의 경우 성 자기주장이 성

계를 주체 으로 이끌고 성 으로 주장 인

여성은 여성의 성 역할 고정 념이나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혜림(2019)의 연

구와 일맥상통한다. 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 스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성 계

에 만족감을 느껴 인 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McNulty와 Widman(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 결과, 남성

의 경우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

성의 계에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

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성

으로 공격 인 행동을 할 때,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 요소가 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성 자기

애 성향이 높은 남성일수록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을 수용하고 추후에 성 으로 공격

인 행 를 할 수 있다는 Bushman 등(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와 낮은 성 공감에서만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

났다. 본래 성 자기애 성향은 자기애

성향과 련되고, 자기애는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데(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착취 성향의 남성

들은 자신의 목 달성을 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만을 생각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

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강간에 한 왜곡

된 신념을 매개로 성 공격성에 향을 미쳤

을 것이다. 특히 착취 혹은 권리 인 자기

애 성향이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남성성, 타인에 한 오해가 매개 역

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볼 때

(Abbey, Jacques-tiura, & Lebreton, 2011) 착취

성향이 공격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성 공감은 타

인의 입장을 평가 하하는 것으로(Widman &

McNulty, 2010)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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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오해하기 쉽고(Wegner & Abbey, 2016)

오해석된 여성 행동은 성 공격성으로 이

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bbey et al.,

2011). 성 권리와 성 스킬에서는 매개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개인이 느끼는 우월감

은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길주 , 오경자, 2008)을 고려할

때, 자신이 성 계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남

성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껴 공격성을 보이

지 않을 수 있다. 한, McNulty와 Widman

(2013)은 자신의 성 스킬이 뛰어나다고 단

하면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면

서 성 스킬이 정 인 결과와 련될 가능

성을 주장하 다. 즉, 자신의 성 스킬이 뛰

어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재 상황에 만족

감을 느껴 성 으로 공격 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강간에 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성 착취만이 성 공격성에 직 인 향

을 미쳤다. 이는 성 으로 착취 인 여성이 배

우자와의 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여성

의 착취 이고 권리 인 특성이 타인을 조종

할 뿐만 아니라 성 으로 강압 으로 행동하

게 만든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linkhorn et

al., 2015; McNulty & Widman, 2013). 한, 여

성에게서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 공격성과 같은 외 인 문제 행동이 발

될 때 인지 요소보다는 성격 특성이 직

으로 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사한 로, 성 자기애 성향이 높은 여

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연인 계와 다른 사람

들의 연인 계를 비교하며 자신의 연인 계를

평가 하하고 짜증을 낸다고 보고되었다(Day,

Muise, & Impett, 2017). 이는 여성이 성 계

에서 공격 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착취 인

속성의 성 자기애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단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남성의 경

우 성 자기애의 개별 하 요인들은 성 공

격성을 직 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성 공격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왜곡된 인지

체계가 남성의 성 공격성을 설명하는 요

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으며 성 자기애의 하 요인 착

취 성격 특성만이 성 공격성을 직 으

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성격 인

취약성이 성 공격성을 측할 수 있는 요

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 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성 자기애보다는 일반

자기애가 드러내는 외 문제를 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역에

특화되어 있어 있는(Widman & McNulty, 2010)

성격 특성의 하 요인에 따라 강간에 한 왜

곡된 신념과 성 공격성의 계가 다르게 나

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둘째, 주로 남성

의 성 공격성만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

과 달리 본 연구는 여성을 연구 상으로 포함

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성

공격성이나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이 남녀

모두의 특성이라고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특성

이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성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

가 존재하지 않고 성 자기애와 성 공격성

간의 계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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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

실을 구체 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성 자기

애의 하 요인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 공격성에 미치는 향을 남

녀 집단에서 따로 확인하 다. 남성에게는 강

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

으나 여성에게는 이러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 공격성과 같은 외 인

문제행동이 드러나는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

르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성 공격성을 포

함한 외 문제행동에 한 취약성이 성별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한

재나 개입 방법도 성별에 따라 차별 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에

거주하는 일반 남녀 20 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연령층으로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

수록 통 인 성역할과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고(백선미, 2005; Boakye, 2009)

성폭력에 해 더 한 태도를 가진다는 이

선경 등(2015)의 연구결과는 강간에 한 왜곡

된 신념이 성 공격성에 미치는 향이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령별로 세 변인

간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내용이 실제 성 가해 경험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범죄 집단인 연구 상자로

부터 편향된 응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성범죄

집단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 공격

성으로 향하는 메커니즘이 일반 집단과 어떻

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자가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 으나 일부 문항 내용이 민감하여 사회

바람직성이 작용하 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성 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상을 보

여주는 Bushman 등(2003)의 실험 차 등을 통

해 변인 간의 계를 보다 객 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

척도가 기본 으로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

가해자의 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 하

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을 고려하여 여

성의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할 필

요가 있다. 여성의 을 반 한 평가도구

개발이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

서 성 자기애의 하 요인과 성 공격성의

계를 매개하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효과를 확인하 다. 남성의 경우 성 착취와

낮은 성 공감이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로 성 공격성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을 수정한다면 성 으로 공격

인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폭행 발생 원인을

돌리는 강간에 한 왜곡된 신념은 사회 분

기가 남성 심 인 경우에 더 잘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양성 평등 인 에서의 성

인지 교육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고 가해자를 지

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의 경우

에는 성 공격성에 한 결정 인 매개 역할

을 하지 못하 다. 이는 성 공격성을 보이

는 여성에게는 성 자기애 성격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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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다. 개인의 성격

취약성은 변화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 성격 특

성의 변화도 요하지만 성 인 계 형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처 행동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 가치 을 형성하기 한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에게는 인 계

에서 드러나는 착취 인 성향과 같은 성격 특

성에 한 연구와 개입이 보다 체계 으로 확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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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exual Narcissism on Sexu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Mediating Effect of Rape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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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xual narcissism on sexual aggress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rape myths. A total of 460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20s

completed onlin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types of sexual

narcissis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skills were higher in males and sexual entitlement was higher in

females. Rape myths was higher in men and sexual aggression did not differ between men and women.

Second, both men and wome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narcissism and rape myths.

Higher sexual narcissism tended to correlate with higher sexual aggression except for sexual skills in

males and for sexual entitlement and sexual skills in females. In addition, both men and women showed

higher sexual aggression as they accepted the rape myth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rape myths was

significant only in ma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For women,

only sexual exploitation, a subtypes of sexual narcissism, directly affected sexual agg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gnitive processes such as rape myths play an important role in men, while sexual

narcissism is more critical in wome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sexual narcissism, rape myths, sexual aggression


